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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카(Alpaca)(2)

알파카 울의 굵기는 모헤어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는(이것을 Tuis라고 한다) 1～13 ㎛ 정도

로 굵다가 성장하면서 점점 굵어지는데, 생후 2년이 되면 모헤어와 마찬가지로 어미의 면모

가 20～28 ㎛이 된다.

이 면모의 성장은 1년에 100～150 ㎜가 되는데, 2년에 한번 깎기 때문에 상품으로 출하 

할 때는 200～300 ㎜ 까지 자란다. 한 마리에서 전모되는 울의 양은 한번에 1.6～1.9 kg이

다.

알파카의 몸길이는 약 2 m, 키는 약 1 m, 몸무게는 약 50 kg, 비큐나보다는 조금 크고, 

구아나코나 라마보다는 다소 작은 몸집을 갖고 있다. 

항상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1년 내내 방목하고 있으며, 척박한 환경이지만, 여기 저기 조

금씩 돋아나는 풀과 이끼 종류를 먹고 자란다.  

알파카와 비큐나 등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고 있는 동물의 면모는 일반 양모에 비하여 울

의 품질이 강하고, 대단히 부드러우며, 매끈하고 펠트가 생긴다든가 축융이 일어나지 않으

며, 직접 피부와 접촉을 하여도 결코 자극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추운 지방에서 자란 밍크 털이 한결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높은 안데스 

산맥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환경에서 자란 알파카의 털이 부드럽고, 따뜻할 수 밖에 없

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알파카의 면모는 속이 비어 있는 중공형이기 때문에 보온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며, 

제품의 무게는 가벼워지게 마련이다. 섬도가 20～28 ㎛이지만, 속이 비어 있어 특히 가벼워

지며, 가벼우면서도 가늘고 강하여 내구성이 좋고, 구김도 생기지 않고, 소위 필링도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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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보다 가벼운 양모보다도 더 가볍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든 직물이나 니트제품도 전혀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알파카로 만든 모자는 정말 가벼워서 쓴 것 같지도 않으면서 따뜻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파카 면모의 색상은 갈색이 21 %, 회색이 20 %, 엷은 갈색 14 %, 담황색 13 %, 백색 

12 %, 검정색 10 %, 혼색 10 %정도의 비율이라지만,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25종이나 된다.

백색 이외의 알파카 울은 염색이 안되기 때문에 유색 알파카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서 

종자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지적되고 있다.

알파카의 털에는 후야가야와 수리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는데, 면모의 길이가 9～12 

cm 정도로 짧으면서 니트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면모를 후야가야라 하고, 면모의 길이가 10 

～20 cm 정도로 길고, 안감이나 코트, 슈트감으로 사용되는 면모를 수리라고 세분하기도 

한다. 2009년도 알파카 울의 생산량은 약 4,500 톤인데, 이중에서 페루가 약 90 %를 차지하

고 있다.  ♣ (공석붕) 

<여러 가지 색상의 알파카>        


